
어명소 2차관,“자율차 상용화 속도 높일 제도개선 힘쓸 것”

-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첫 행보로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찾아 소통 강화 -

□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후 첫 행보로

12월 28일(수) 오후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하여

자율주행차 서비스 실증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.

□ 상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｢자율차법｣(’20 제정)에 따라 ’20년말 

첫 번째로 지정‧운영 중인 자율차 유상운송 서비스 특례지구로,

ㅇ 어 차관은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지구 운영 및 지구 내 유상 여객

운송 서비스 현황(4개사/8대)을 보고 받은 뒤, 기업 간담회를 주재

하여 新모빌리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.

□ 간담회에 참석한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는 자율주행에 대한 국민 

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묻고, 기업의 연구개발 및 

실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.

□ 이에, 어 차관은 “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은 자율주행차를 비롯한 

첨단산업을 진흥하고 국민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

고심의 소산이자 강력한 의지의 표현”이라고 강조하면서,

ㅇ “일률적이고 경직된 규제를 유연한 규제로 탈바꿈시키고, 실질적인 

도움이 가능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자유로운 실증 및 지속 

가능한 사업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”이라고 의지를

표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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